
어느 한 소녀의 고백 ❧

러시아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모스크바에 있는, ,

무신론 박물관을 견학시켰습니다.

한 안내인이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 종교의 해악을 증명하도록 고안된

전시품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했나를 설명하는 그림들,

끔찍한 종교 재판 장면 등등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내인이 오래된 십자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 옛날엔 사람들이 무식했어요" , .

그래서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해주려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믿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아주 무식했던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가 부활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되리라고 가르쳤답니다."

이때 열두 살 된 소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전 제가 잘못한 일들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 .

우리 어머니는 저 때문에 우시곤 했구요.

전 아버지를 속이고 학교에선 부정행위를 했어요, .

전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다 벗어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전 죽는 게 무서워요.

장례식을 볼 때마다 언젠간 나도 저렇게 관 속에 눕게 되고 모든 게'

다 끝장 날거야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

그러나 전 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조상들의 어리석은 믿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

똑똑해서 죄에 짓눌려 살고 천국을 놓치는 것보단,

어리석더라도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는 게 더 좋아요.

전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주신 것에 대해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갖겠어요, ."

무신론을 신봉한 러시아는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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